
한국전기초자, 중국을 타겟으로…
1억5000만달러 투자 … 2002년 매출 6403억원에 중국수출 15% 이상

브라운관(CRT)용 유리전문 생산기업인 한국전기초자(대표 박순효)가 중국 시장진출을 위한 1억5000만불 투

자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전기초자는 중국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정부와 TV 및 모니터 유리벌브 생산투자를 위한 양해각서

(MOU)를 2월25일 체결했다. 그러나 이번 MOU로 중국투자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투자시

기와 규모, 투자과정, 투입인원 등은 이사회 승인을 얻어 차후에 정식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배경은 우선 국내를 비롯한 CRT 생산거점의 중국으로의 이전, 중국내 Glass 공급부족 지속, 해외수출

비중 증가로 인한 물류비용 증가, 국내 Glass 가격의 인하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 등으로 알려졌다.

한국전기초자의 매출실적

구  분 (단위: 100만원, %)
매출액 증가액 59,704
매출액 증가율 10.3
2002년 640,391
2001년 580,686

증가원인
* 대형 및 평면제품 판매증가 

* 월드컵특수 등의 경기호조
자산총액 638,694
자료) 금융감독원

중국투자는 2002년 12월초 세계 디스플레이시장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브라운관용 유리사업의 경쟁

력 제고를 위해 신설했던 중국진출 타당성 조사팀의 사업결과의 일환이며, 앞으로 중국진출로 고정비용, 물류

비용 등의 감소로 단가인하압력의 부담감 등이 감소돼 보다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한편, 한국전기초자는 2002년 전년대비 10.3% 증가한 6403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중국수출비중은 매출의 

약 15% 정도를 기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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